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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지원체제 변인이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관

련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기혼여성 

332명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사항과 독립변인

으로 가족관련 변인, 보육관련 변인, 직장관련 변인, 사회지원체제 변인을 측정

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심리적 복지(well-being)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수준은 36.14점(중간값 3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생

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변인 중 취업기혼여성의 학력, 배우자

지원, 가계총소득 등이 심리적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취업기혼여성

의 심리적복지에는 직업만족도, 보육서비스만족도, 사회지원체제, 배우자의 가사

노동 변인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만족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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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기혼여성은 2008년 현재 764만 명이다. 기혼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에 40.0%, 8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증가해 1990년 

46.8%에 도달한 뒤 2008년에는 49.8%이다. 우선 기혼여성의 취업을 둘러싼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를 보면 여성이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응답은 2006년 조사에서는 여성 50.8%, 남성 43.3%로 높아졌다. 그렇다면 

가사노동 분담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 2007년 9월

부터 2008년 2월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전국 

성인여성 1만31명 면접 설문조사) 결과에서 “평일에 남편이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가 69.8%로 나타났으며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평균적으로 여성 4시간21분, 

남성은 21.6분에 불과했다. 결국 기혼여성이 노동인구로 대거 이동하고 있지만, 다

른 조건들은 별로 바뀌지 않은 채 기혼여성만 홀로 변화하고 있어 가정 내 역할에 

대한 공평성 인식에 대한 변화속도는 매우 뒤쳐지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기혼여성

들은 직업역할과 가정역할을 동시에 양립시켜야 하는 무거운 부담감을 지니고 있

고, 특히 양육부담이 있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체로 육아의 책임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취업기혼여성들은 특히 아이

가 어릴때에 투입되는 많은 육아시간 때문에 직업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갈등

은 여성의 직업역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제대로 기능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주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와 실제수행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중역할은 취업기혼여성의 삶의 질과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과 심리적 

복지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Voydanoff & donnelly, 1998). 

최근에 오면서 주관적인 평가와 인지가 객관적인 조건보다 삶의 질을 더 많이 예

측한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면서,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학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취업모의 삶의 질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에

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Greenhaus & Kopelman, 1981; Lai, 1995). 심리적복지

감은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

미한다(Andrews & Robinson, 1991). 또한 복지감은 개인이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 주관적인 측면이 강조된다(McDowell & Newell, 

1990). 즉,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현재의 삶에서 어떤 측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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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well functioning)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심리학적 개념에 비추어 판단된 안녕감이다. 

본 연구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심리적 복지(Ryff, 1989; 

Ryff & Keyes, 1995)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결혼한 여성은 자녀양육만을 전담하

는 주부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이러

한 어머니 역할에 대해 어머니 개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감에 주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로 중년기,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연구

되어왔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도 보육서비

스와의 관계만을 다루었고,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족과 직장

과 사회지원에 관한 총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인들을 가정내 변인, 직장변인, 사회지원체제변인(주

변의 가족, 보육서비스)으로 분류하였다. 

취업기혼여성은 가사, 육아와 취업으로 인한 높은 역할긴장과 역할갈등을 겪으며, 

이는 낮은 결혼만족도나 심리적 복지와 관련이 있고, 또한 가정/직장간의 역할과중

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Frone, Russel & Cooper, 1992; Greenhaus et al, 1989), 직장과 일상생활에 불만족

하게 되며 가정의 안녕과 직장의 안녕을 해친다(Higgins, Duxbury & Irving, 1992)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취업기혼여성의 다중역할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이 있으나(Marks, 1996) 이를 보

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변인에 따라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여부, 즉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느냐

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 주부들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

들이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복지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한다(Barnett, Dauison & Marshall, 1991).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연구는 취업기혼여성을 위한 사

회정책 및 복지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선행연구들(김은경, 2001; 김혜신, 김경신, 2003)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교육수준

과 가계총소득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근무시간, 직업만족도에 따라 심리적 복지가 다르다고 하였

다. 직장 근무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취업여성은 가족 내에서 역할과중을 경험하고 

우울증이 증가하며(Greenhaus & Kopelman, 1981),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이명신, 2001). 특히 지나치게 긴 근무시간은 정신건강의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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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Higgins, Duxbury & Irving, 1992). 특히, 어머니의 손이 많이 필요

한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는 여전히 이들의 요

구를 충족시켜주기엔 미흡한 실정이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취업모

는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김혜신, 김경

신, 2003), 여성이 일을 하는 동안에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되는지의 여부는 취

업모의 생활만족에 큰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영유아기 보

육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녀양육 대안을 찾지 못한 취업모의 심리적 부

담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역할긴장을 초래하거나 직무만족

도 및 업무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보육서비스

는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의 조력자의 존재와 친구 등의 정

서적지지 및 사회지원체제(보육서비스, 직장후생제도) 등도 기혼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cLoyd (1994)은 사회적 지원은 어머

니의 고립감을 줄이고 그의 자녀와 좀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Suarez와 Baker(1997)는 아동의 외현적 행동문제와 부모의 심리적 복

지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지원(부부간의 적응, 배우자지원, 전체적 지원)의 역할

을 연구하였는데, 배우자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었다.

기혼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에 비해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을 적

게 경험하며(Hughes,  & Galinsky, 1994), 심리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

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uch & Barnett, 1986). 기혼취업여성의 경

우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배우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서로 연결되면서 보상과 

만족의 원천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

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Colemam 등(1987)은 다중역할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남

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전업주부보다 취업 주부

의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이다(Gove & Gecrkin; Gore & Mangione, 1983). 반면 심

리적 복지가 낮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맞벌이 부인은 남편에 비해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심리적 복지가 낮다(Keith & Schafer, 1983).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업생활과 자녀양육의 

양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개인, 가정, 직장, 보육서비스, 사회지원체제)에서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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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문제점이나 그 대안 책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 인구

학적 변인, 사회지원체제 변인에 따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분석하

여,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취업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동시에 가정과 직장차원에서 가족전반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취업기혼여성의 개인배경변인에 따라 심리적 복지수준은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취업기혼여성의 가족 및 직업 변인과 사회지원체계에 따른 심리적 

복지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을 파

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거주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소개받아 취업기혼여성들에게 본 연구의 설문조사의 목

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자료와 응답이 불

성실하거나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성 등을 제외한 332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취업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34세(SD=4.8)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

졸학력이 187명 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31.9%), 대학원이상(11.7%)순

이었다.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대졸이 59.3%로 가장 많으며 고졸이하가 23.8%를 차

지한다. 가사 및 자녀양육의 조력자가 없는 경우가 40.5%, 친정어머니의 경우가 

22.4%, 시어머니 19.3%, 파출부인 경우가 2.1%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 대상자의 

59.0%가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가

계총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24.4%, 200만원 수입의 가정이 16.6%를 차지하였다.

취업기혼여성의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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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 20.5%, 사무직이 18.9%, 자영업 9%, 생산직이 6.5% 순으로 나타났다. 근

무시간은 7-8시간이 32%로 가장 높았고, 9-10시간이 22.8%, 5-6시간이 12.6%였고, 

막내자녀 연령은 평균 5.37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반적인 사항과 독

립변인으로 가정관련 변인, 보육관련 변인, 직장관련 변인을 측정하였고 종속변인으

로 심리적 복지(well-being) 관련 변인을 측정하였다.

1)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척도

가사노동과 관련된 척도는 Windebank(2001)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가

사노동과 관련된 사항은 본인의 가사노동수행정도,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정도, 부부

간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 상대적 본인의 가사노동수행정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점수 범위는 18점에서 72점까지의 범위를 가

진다. 육아관련 영역으로 자녀와 놀아주기, 그리고 자녀모임, 병원 등 방문하기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13점에서 52점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

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 수행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85이었고 자녀양육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8이었다.

2) 직장내 변인

① 초과근무시간

‘귀하의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② 직업만족도

Yankelovich와 White(1977)의 연구에서 문항을 선택하였고, 한성현 외(2002)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 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문항 수는 19문항으로 점수범위는 19점에서 76

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 이었다.

③ 직무스트레스

‘귀하가 평소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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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지원체제 관련 사항

사회지원체제 척도는 장진경 외(2004)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사회지원체제는 직장 복지후생 시설 및 제도(시행여부, 이용여부, 만족 정도)의 

지원에 관한 9문항, 취업기혼여성의 인적 지원체제(남편, 자녀, 부모, 친척, 친구)의 

지원에 관한 5문항, 보육만족도(보육시설의 문제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보육시설 활용시간), 보육료부담, 보육유형의 보육지원에 관한 5개 문항으로 총 19

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척도의 점수 범위는 19점에서 76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지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지원체

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79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복지후생 시설 및 제도 척도가 .76, 인적지원체제 척도가 .79, 

보육지원 척도가 .83이었다.

4)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사항

심리적 복지는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서, 생활

에 대한 주관적 평가(Bryant & Verloff, 1982)를 의미한다.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Bradburn(1969)의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척도를 수정한 김

오남(1998)의 척도와 한성현 외(2002)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6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려 점

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81로 나타났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version 12.0)를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조사대상

자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 등)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수의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

를 알아보았다.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

변량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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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분석

1. 취업기혼여성의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

우선, 취업기혼여성의 가사노동 평균 점수는 58.71점으로 중간점수인 36점보다 매

우 높게 나타나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자녀양육 또한 평균 38.9점(중간값 

26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직업만족도는 30.11점(중간값 38점), 사

회지원체제만족도는 36.87점(중간값 38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취업모의 심리

적 복지수준은 36.14점(중간값 3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1>. 

<표1>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사회지원체제 및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가사노동 자녀양육 직장만족도 지원체제만족도 심리적 복지

평균

(SD)
58.71(8.97) 38.9(538) 30.11(4.47) 36.87(6.62) 36.14(8.65)

다음으로, 개인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표 2>.

중졸 이하의 집단보다 고졸, 대학교 졸, 대학원 이상 순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점차 높아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졌다(F=1.97, p<.05). 월수입

이 높을수록, 생활형편이 넉넉할수록 심리적인 복지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

계총소득은 월 100만원 이하 집단이 가장 낮고 5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다는 응답을 보였다(F=2.07, p<.01). 조력자 유무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조력자가 없는 경우보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파출부, 기

타 등의 조력자가 있을 때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았다(t=6.87, p<.01). 직업관련 변

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직과 자영업인 경우가 심리적 복지감 수준이 낮고 전문직이 경

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F=3.17, p<.05). 

직장생활만족도도 응답자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21, p<.001). 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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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사회학적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

평균 SD F값 Scheffe

학력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39.05

36.26

35.18

33.89

8.61

9.78

8.44

7.77

  1.97*

a

b

b

c

연령

20대

30대

40대

33.18

35.93

34.38

8.48

8.79

8.95

1.29

b

a

a

가계총소득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0만원 이상

43.15

46.71

47.98

48.06

51.73

52.77

10.85

9.42

6.82

7.08

8.71

7.09

2.07*

c

b

b

b

a

a 

조력자
유

무

36.46

42.59

8.46

9.26
6.87**

b

a

직업

단순/생산/기술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사무직

전문직

35.25

36.46

35.99

30.27

37.09

7.69

8.34

8.26

7.06

8.89

3.17*

b

b

b

c

a

직장만족도

매우 만족스럽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조금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52.03

49.33

46.24

40.53

9.77

8.66

8.67

8.11

5.21***

a

a

b

b

2. 가족, 직장, 사회지원체제에 따른 심리적 복지 수준 정도

가족, 직장, 사회지원변인의 독립변수군들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복지 수준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 과 같다. 가정내 변인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정

도(β=.23, p<.05), 직장내 변인에서는 직업만족도(β=.39, p<.05), 사회지원체계 변인

에서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원(β=.30, p<.05)과 보육만족도지원(β=.32, p<.01)이 취

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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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사노동을 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여성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를 맡기고 있는 보육서비스 제도에 만족할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 직장, 사회지원체제와 심리적 복지

변 인 B S.E. Beta t-값

가정

내

변인

취업주부친구와 비교한 가사량 .374 .244 .164 1.296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정도 .561 .206 .231* 1.091

남편의 육아 수행정도 .065 .530 .130 .154

육아분담 공평성 .628 .270 .237 226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404 .316 .020 .257

직장

내

변인

주 평균 초과근무시간 .073 .210 .04 .305

직업만족도 .695 .323 .399* 2.33

직무스트레스 -.224 .255 -.182 -1.14

사회

지원

이용하는 복지후생서비스 .052 .068 .015 .62

남편으로부터 받는 지원 .268 .135 .306* 2.35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 .050 .058 .021 .184

부모로부터 받는 지원 .064 .089 .079 .736

친척으로부터 받는 지원 .147 .089 .193 1.55

친구로부터 받는 지원 -.310 .118 -.320 -2.67*

보육

지원

보육료부담 -.076 .726 -.001 -.105

보육유형 .437 .263 .271 .360

보육만족도 .46 .039 .32*** 4.02

상수 1.314 14.498 .091

  *p<.05 **p<,01 ***p<.001

3.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회귀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들이 선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변

인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취업기혼여성의 심

리적 복지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5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

단되어, 이를 토대로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업기혼여성의 심리

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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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인들 간에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

은 직업만족도(r=.43)으로 나타났다.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배경변인으로 학력, 조력자 유무, 가계총소득, 가정내 변

인으로 가사노동, 자녀양육, 직업관련 변인으로 직업만족도, 지원체제변인으로 사회

적지원 변인과 보육서비스만족도의 변인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4> 가족 및 직업, 사회지원체제변인과 심리적 복지와의 상관계수  N=322

독립변인 심리적 복지

1. 학력

2. 가계총소득

3. 직업

4. 조력자유무

5. 근무시간

6. 가사노동

7. 자녀양육

8. 직업만족

9. 사회지원

10. 보육서비스만족도

 .14*

  .23**

 .16**

 .21*

-.18

-.19*

-.17*

   .43***

  .39**

  .42**

  

   *p<.05 **p<,01 ***p<.001

독립변수군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복지를 종속

변수로 하여 독립변수를 순차적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5>. 상관분석결과 다

중공선성이 있는 변인(r>.70)은 제외하였다. 독립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취업기혼여

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총 3개의 모델로 분석하였

다.

모델 1에서는 개인배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모델 2에서는 개인

내 변인과 직업내 변인을 추가하였고 모델 3에서는 사회지원변인을 추가하여 심리

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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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심리적 복지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종속변인 독립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β β β

심리적복지

학력

조력자유무

가계총소득

남편가사노동

본인가사노동

직업만족도

남편지원

친구지원

보육서비스만족도

.15*

.18*

.26*

13

13*

27*

.32*

-.37**

.39**

13

13*

.26*

.31*

-.24**

.37**

.25*

-.20

.33*

F 11.98** 10.25** 8.99**

R2 .43 .47 .58

*p<.05 **p<.01 

<표 5>에서 보듯이 모델 1에서는 투입된 개인배경변인 중 취업기혼여성의 심리

적 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계총소득(β=.26, p<.05), 조력자 유무

(β=.18, p<.05), 학력(β=.15, p<.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양육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을 때, 학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심리적복지감을 4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만족도 (β=.39, 

p<.01)이고, 다음으로 본인가사노동(β=-.37, p<.01), 남편가사노동(β=.32, p<.05), 그 

다음으로 가계총소득, 조력자의 유무임을 알 수 있다. 즉,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본인가사노동수행을 적게 할수록, 남편가사노동수행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

록, 조력자가 있을 때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델 2에서는 

학력은 심리적복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에 

대한 심리적복지의 설명력이 47%로 모델 1보다 4% 향상되었다.

모델 3에서 심리적 복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만족도(β=.37, 

p<.01)이고, 다음으로 보육서비스 만족도(β=.33, p<.01), 남편의 가사노동수행(β=.25, 

p<.05) 순이었다. 즉, 직업에 만족할수록, 보육서비스에 만족할수록, 남편의 가사노

동을 많이 할수록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배경변인, 가정

내 변인 및 직장변인, 사회지원제제변인에 대한 심리적복지감의 설명력이 58%로 

모델 2에서보다 향상되었다. 따라서 <표 5>을 종합해보면, 심리적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만족도로서 기혼취업여성이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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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심리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취업기혼여성

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은 심리적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취업기혼

여성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정도 변인은 심리적 복지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개인배경변인, 가정내변인 

및 직업관련변인 그리고 지원체제변인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

써 이들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총체적인 변인들을 포함하여 취업기

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았다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배경변인 중 취업기혼여성의 학력, 조력자유무, 가계총소득이 심리적복지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취업기혼여성의 학력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체적인 지

표로서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조사되어온 변인으로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즉, 학력

수준에 따라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유영주․김나비, 1999; 이명신, 

2001; Demo & Acock, 1996)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즉, 직업으로 인한 보상감으로 

인해 가정/직장간의 역할갈등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자아정체감 확립

으로 일과 가정의 다중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총소

득에 따른 심리적 복지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득은 생활형편을 넉넉하게 해주며 인적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다중역할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직업유형에 있어서는 단순직과 자영업인 경우가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고 전문직

인 경우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숙재, 윤소영(2003)의 의견과 일치된 결과로 

경제적, 인적자원이 전문직 여성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력자가 없는 

경우보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파출부, 기타 등의 조력자가 있을 때 심리적 복지 수

준이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가사와 양육에 대한 직업유형에 적절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의 공적 지원체계의 제한으로 가족에 대한 친정 내지 시부모의 

도움은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된다. 

둘째, 직장내 변인과 사회지원체계에 따라 심리적 복지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직

업관련변인 중 근무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권 2호, 2010

168

생활이 만족스러울수록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생활에서의 만족

도는 가정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지원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

업기혼여성의 심리적적 복지와의 관계에 있어 배우자지원의 역할이 중요한 변인으

로 부각되었다. 이는 Simons와 그의 동료들(1997)그리고 McBride(1989)의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이 가사노동과 자

녀양육을 수행하는 것 보다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이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Erickson, 1993; Marks, 1995; Simons et al, 

1993). 즉, 아내나 남편이 다른 가족원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많은 에

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고, 그 역할은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 또

한 남편의 지지로 인해 어머니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덜 느끼므로 심리적 복지감

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Duxbury & Higgins, 1991). 그러므로 맞벌이 가족을 

위해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할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보육지원 서비스 변인도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변인

으로 나타나 취업기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육지원 서비스는 좀 더 확대되고 질

적인 수준으로 그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통제변수 중에서

는 직업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보육관련변수를 추가한 결과 직업만족도는 계

속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높다. 이는 취업모 자신의 직업생활에 방해(Cooke & Rousseau , 

1984)를 받게 되고, 직무불만족, 직무소진, 직무긴장(Bedeian et al, 1988; Baron & 

Kenny, 1986; Frone at al, 1992)은 취업모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직장을 떠

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며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인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용주는 여성의 고용을 꺼리게 되고 취업을 시킨다 하

더라도 경력이 중요시되는 전문업무 보다 단순업무나 임시직에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

게 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정유진, 2004).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 모두에서 취업기혼여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취업

기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이

고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 방안을 모색하여 후속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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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rking women in Seoul. 

For this purpose, survey data form 332 employed married women 

residing in Seoul are used to evaluate the relative effec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rking women. Survey questions included 

demographic information, housework and child-rearing related variables, 

work related variables, variables related with social support systems, items 

on child care services for the preschool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rking women score is 

36.14(mean score is 32). The difference betwee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rking women varied thi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spouse's 

support, occupation, and job satisfaction. 2) The factors that affected 

psychological well-bing were amount of household labor by husband, job 

satisfaction, socio-support systems, and educare service satisfaction. 3) 

The factor that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working women is job satisfaction. It is suggested to 

utilize the Employment Assistant Program to establish friendly working 

environment for married women. 

Key words: psychological well-being, employed married women,  

socio-support systems, educare service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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